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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M103, 암세포 특이적 증식-2개 치료유전자 탑재.."비임상시험 기반 확보"

진메디신은 항암 바이러스치료제 ‘GM103’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범부처전주기신

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.

이번 협약을 통해 진메디신은 항암바이러스의 약리학 특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화연구를

진행함과 동시에 GM103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대비한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할 계

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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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M103은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,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증식해 암세

포를 살상할 수 있는 항암 아데노바이러스이며, 또한 바이러스 내에 함께 탑재된 두개의

치료유전자가 암세포 내에서 고농도로 발현되도록 설계돼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

는 특징이 있다.

진메디신의 GM103은 항암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적인 암세포 살상능력 외에도 체내 항

종양 면역반응을 촉진 및 암종의 성장과 전이에 중요한 혈관 생성 과정을 차단하기 때문

에 전이성 간암 및 폐암과 같은 난치성 암종에 대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.

윤채옥 진메디신 대표이사는 "현재 비임상 후보물질 단계인 GM103이 범부처전주기신

약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비임상 시험의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"이라면서 "후속 개발을

통해 2021년 임상 1상 진입에 성공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한편 이번 과제 협약식은 지난 23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서 진행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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